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口 특집/국어 사전의 돗풀이 

파생 접사의 뜻풀이 

김 창 섭 

(천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머리말 

1.1. 필자는 이 글을 준비하연서 국어국문학올 전공하는 몇 대학생， 

대학원생에게 국어 사전에서 파생 접사를 찾아본 알아 있는가 불어 보았 

다. 대개의 대당은 예상한 대로(필자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예상한 대로) 없다 

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예흘 들어 ‘달포’ 라는 단에롤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랍이 떠난 지 달포는 되었다"라는뭄장을보면， 자기가 ‘달 

포’라는 단어를 만났다는 것， 자기가 그 뭇을 모른다는 것， 그 단어는 거 

의 틀림없이 사전에 ‘ 실려 있다는 것올 안다. 그려나， 그사람은자기가또 

한 ‘-포’라는첩미사도만냥다는것은모른다. 그가 ‘달포’를 배우기 위 

해 사전을 찾앓을 때， 그것이 ‘달-포’와 같이 붙엄표로 분석되어 실려 있 

는 것올 보고서 ‘-포’라는 언어 형식이 존재한다는 것올 알게 되었다 하 

여도， 이번에는， 그것이 ‘달포’와 별도로 사전에 실려서 풀이되어 있다는 

것을 모른다 1) 사전을 늘 이용하는 사람일지라도 파생 접사에 대해셔는 

전척으로 무관심하게 되는 이유는 아마 이와 같은 사청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사랍들이 ‘-포’의 존재조차 모르는 것은 그것이 현대 국어에서 

는 생산력이 없는 파생 첩사이기 때뭄이 아니냐고 말하는 사랑이 있울지 

모른다. ‘-포’가 생산력이 없다는 것은 대체로 우리가 ‘달포’와 더불어 

‘해포， 날포’를 배워도 새로이 ‘*주(週)포’라는 말을2) 만들어 낼 수는 

없다는 뭇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현대에 생산력이 있는 파생 정사의 예 

1) 사전에서의 ‘-포’의 해셜은 이 글의 2.2. 의 예 (2)에 인용되어 있다. 
2) 부호 ‘*’는 그것을 불인 단어나 운장이 문법척인 이유나 또는 어떤 다흔 。l
유로 불가능한 것임을 나타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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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껏’을 들어 생각해 보자. 

이번에도 샤랍들은 보통 ‘힘껏， 마음껏， 정성껏， 여태껏’과 같은 부사 

들의 의미나 용법에 대해 모룰 것이 없고， 그래서 그 안의 파생 첩사 ‘-껏’ 

에 대해서는 관심올 가지지 않는다 3) 역시 사람들이 모르거나 아는 것은， 

그래셔 하나의 어휘척 단위로 인식되는 것은 파생어 천체로서의 ‘힘껏， 마 

음껏’ 둥이지 거기에서 분석해 낸 ‘-껏’이 아니다. 이렇게 생산척인 첩사 

‘렛’도 사랍들이 사전에서 확인해 볼 대상이 되기 어려운 것임은 마찬가 

지인 것이다. 한펀 사람들은 ‘-포’의 경우와는 달리 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소신(所信)껏， &실력껏， &양섬껏， &요령껏， &욕심껏， &척당껏， &청도 

껏’과 같은 새말올 만들어 쓰고， ‘감짐작껏， ?팔자(八字)껏’과 같은 말을 

들￡연 ‘이상합’올느끼고， ‘*상태(狀願)껏， *자신(엄信)껏， ??시력(視力) 

껏’이란 말을 들으면 그런 말은 국어 단어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다 4) 그러연서도 사랑들은 기존어이든 아니연 ‘&’이나 ‘?’, ‘*’를 붙 

인 말이든 아 모든 ‘-껏’ 부사들의 뭇을 별 어려움 없이 알아차렬 수 

있다. 

1. 2. 이렇게 사전에서는 생산성에 관계없이 모든 파생 접사를 사전에 

수록하고 있지만， 그려한 접미사를 사전에서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굳이 파생 첩사를 사전에서 찾아볼 사랍은 문볍을 가르 

치거나 연구하는 사랍， 또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를 배우는 언어 학습자 

에 한정휠 것이다. 그러연 현재의 국어 사천들은 파생 정사를 찾는 독자 

(이을을 척극척인 사전 이용차라고 부르기로 한다. )들에게 그들의 기대와 요구 

에 맞는 수준의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EE 보통의 사전 이용자가 

척극척인 사전 이용자가 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파생 정사나 파생어의 사 

천척 처리에서 개선해야 할 정들은 없는가. 

이 글에서 필자는 이러한 물음에 초점을 맞추어， 몇몇 국어 사전을 간 
단히 살펴보려고 한다. 그리하여 국어 사전에서의 파생 첩사 항목의 문제 

점을 드러내고， 최근까지 국어 형태론 분야에서 축척된 연구 성과를 파생 

캡사의 사전척 처리에 반영하는 방안을·찾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필자에 
게 주어진 과제는 ‘국어 사전의 돗풀이’ 가운데 ‘파생 첩사의 뭇풀이’이다. 

3) ‘-껏’의 사전에서의 풀이는 이 글 2.2. 를 볼 것. 
4) 부호 ‘&’는 그것을 붙인 단어가 공언을 받은 기존어는 아니지만 새로 안틀에 
쳐 쓰옐 가농성이 있음을 표시하고， ‘?’는 그 뒤의 당어나 운장이 운법성에서 
의섬스러움을 냐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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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서의 돗풀이는 엄격하게는 정의항 가운데서도 의미에 관한 기술만 

을 가리킬 것아나 질제로는 정의항 전체가 하는 일을 ‘뜻풀이’로 보는 것 

이 펀리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넓은 의미의 뭇풀이는 이에만 한청되지 

않는다. 다음에 사전의 한 단락(표제항과 그 표제항에 관련된 모든 기솔. 단락 

。l 모여서 사전 본운 전체률 이룸. )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기로 한다 5) 

(1) 말- I협투I C어떤 영사 앞에 붙어 〕 그것이 .큰’이라는 뜻올 나타내는 말. 

*-애미-별=추왕-. (세 우리말 큰사전)5) 

이 단략은 ‘말-’이란 표제어와 그에 대한 풀이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사전 단락은 하나의 표제항파 몇 개의 풀이항들(운볍 법주항， 갱의 

함， 용려}항， 관계어항 둥)로 이루어진다. 이들 가운데 문법 범주항과 용례항 

은 정의항의 돗풀이를 보충하는 일도 동시에 하고 있다. 위에서는 용례 

‘말매미， 말별’로써 이 접두사가 명사 중에서도 최소한 곤충 이름에 붙는 

다는 것을 보여 주는데， 이것도 ‘뭇풀이’의 일환이 될 것이기 째문이다 7) 

그러므로 국어 사전에서의 파생 접사의 돗풀이툴 다룬다연 청의항의 기술 

문제를 중심￡로 하여 뭇풀이와 관련되는 다른 풀이항들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행하여야 할 것이다. 

2. 파생 접사의 문법 범주항과 정의항 

2. 1. 파생 첩사란 어거에 8) 붙어 파생어를 만드는 어휘 단위이다. 그러 

므로 파생 접사의 정의는 “@어떠어떠한 어기에 붙어，~어떠어떠한 의미 

를 더해，@어떠어떠한 문법 범주의 파생어를 만드는 말”파 같은 틀을 가 

지는 것이 보통이다. 2 장에서는 이 청의의 부분올 @， CD，~의 순서로 살 

펴보기로한다. 

5) ‘사전 단락， 표제항， 청의항’ 둥 이 글에서 사용하는 사전 펀찬학 용어들운 
‘국어대사전’의 일러두기， 이병근(1986). 이상섭 (1990)의 용어들올 창고하여 
훨자가 써 보는 것이다. 

6) ‘새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기호 '*’를 용례항의 앞에 붙이고 있다. 그러므로 
。1 곳의 *는 앞의 주 2 의 *와는 의미가 다르다. 

7) 바랍칙한 것은 ‘말곰， 말숭냥이， 말괴북， 말박’동의 용례률 더 r들어 중으로써， 
‘말-’이 곤충뿐 아니라 풍물파 사울의 。1 릉에 정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 
는것이다. 

8) 이 글에서 쓰는 형태론의 용어는 기본적으로 이익성(1975)의 것이다. ‘어기 
(폼基)’란 갱사가 붙는 상대를 가리킨다(굴철 정시가 붙는 상대잉 어간올 포괄 
항). 



파생 첩사의 돗풀이 75 

2.2. 현행 국어 사전에서는 단어의 경우에는 그 품사를(동사의 경우에는 

자동사， 타동사라는 하위 법 주까지 ) 다 밝히고 있￡나， 파생 접사의 경우에는 

그 문법 범주를 간단히 접마사와 접두사로만 밝히고 있다. 접두사라든가 

접미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거의 앞에 붙느냐 뒤에 붙느냐에 따른 구 

별일 뿐 그것의 문법적인 기능을 보여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첩미사 

의 경우에는 일반척으로 그것이 만들어 내는 파생어를 특정의 풍사가 되 

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어에 품사를 밝히는 것과 똑같은 이유 
에서 접미사의 품사 관련 기능도 밝혀야 할 것이다 9) 그러나 현행외 국어 

사전은 이러한 정보를 운법 범주항에서도 청의항에서도 밝히지 않는 경우 
가많다. 

(2) 기 -포 |마 | 해 • 달 • 날 동의 아래 에 쏘아 어 시 간으로 얼 마 동안올 나타내 는 

말. "il달~나 뭇 만났다/해~냐 되겠다. (국어대사정) 

'-. -포 Ic. , 1 해. 달， 날 따위의 아래에 쓰이어 시간으로 얼마 동안올 표 
하는 말. c달~안에 만나다. 해~나 되었다.) (새한글사전) 

(3) ,. -껏 |퍼 1 ‘있는 대로 다하여’의 뭇. '11청성~/힘~. (국어대사전) 

'-. -껏 1드」그| “있는 대로 다하여”의 뜻. c힘- 마음_).10) (새한글사전) 

우리는 (2)의 ‘-포’가 어떤 품사의 단어를 만드는지 정의로는 알 수 없고 

다만 용례를 통해서 명사일 가능성이 높고， 부사일 가능성도 있음올 알수 

있을뿐이다 1 1) (3)의 경우에는정의항의 따옴표 속의 풀이말이 부사형으로 

끝난 것으로 해서 ‘-껏’이 부사를 만든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올 뿐이다. 

용례를 통해서는 ‘-껏’ 파생어의 품사를 천혀 알 수 없다. 사전의 접미사 

항목에셔 그 풍사관련기능을영시하지 않는것은단어 항목에서 품사를명 

시하지 않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된다. 따라셔 정미사의 경우에는 풍 

9) 일반척으로 정두사는 파생어의 풍사 결갱과는 우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 냐 특수하게 ‘매-’ (每)는 영사를 부사화하고(예. 매-일. 매-주， 배-휠， 애

달， 매-년， 애-해). ‘대-’ (對)는 영사나 어근을 관형사화하는 것으로 생각펀다 
(예. 대일(對日) . 대미(對美) 갱책， 대일본(對日本) 그리고 대미국(對美國) 청 
책). 조현숙(1989)에서는 한자 부청첩두어 ‘무(無). 불(不). 미(末). 비(非)’ 
퉁이 어거의 상척 특성을 바꾸는 현상을 기술한 바 있다. 

10) <국어 대사전〉의 ‘ |라1 ’는 ‘정미사’의 약호이고. <새한글사전〉의 ‘ 11::. ïl ’윤 
‘뒷가지’(즉 정미사)의 약호이다. 

11) ‘-포’는 원래 동사 ‘용-’(‘흥개다， 거듭하다’의 뭇)에서 온 부사였으므로 ‘혜 
포， 달포， 날포’가 부사일 가능성이 정혀 없는 것윤 아니다. 이와는 다른 문제 
이나， 현대 국어의 ‘포칩다， 포개다’도 이 ‘포’를 가진 것이므로 ‘-포’를 정마 
사로만 보아야 할 것인가도 검로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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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범주항의 영세를， 예를 들어 부사화 접마사 같으면 ‘|략I I푼훨|’와 
같이 표시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의 파생 첩사 항목들에는 그 접사가 붙어 만들어내는 파생형의 문 

법 범주 명시와 관련된 또 다른 문제가 있다. 

(4) ì. -답다 |可I [님변] ‘우엇과 같다’ 또는 .그련 값어치가 있다’는 뭇으로 

체언 볕에 붙어 형용사를 이루는 말. 11여자~/꽃다운 나이<-→당지 옷하 

다(국어대사전) 

'--. -답다 I C:-극I [1:3벗] 이릉씨 밑에 붙어 “무엇과 같다” 또는 “얼마나 한 

값어치가 있다”는 뭇으로 그렴씨를 이루는 말. (사내- 학자-J. 

(새한글사전) 

(5) ì. -끼리 |可l 여렷이 함께 패흘 지옴을 냐다내는 말. 11우리 ~I저회들-

(국어대사전) 

'- -끼21 I드르l 여 렷이 함께 왜롤 짓는 돗율 나타내는 말. c우리들- 소 

는 소-) (새 한글사천 ) 

(6) ì. -스톨-하다 1미 I [여연] 빛깔융 나타내는 말이나， 어떤 형상을 나타내는 

말의 어간에 붙어서 빛이 태가 냐고 가장 옐다는 뭇. 또， 그 형상과 비슷 

하다는 뜻으로 쏘이는 청미어. 개거우~I둥그- (국어대사전) 

'-- -스륨:하다 I C:-τïl [계 벗〕 빛이 태가 냐고 가장 옐다는 뜻으로 빛깔을 냐 

다내는‘말의 줄기에 붙어 쓰이는 말. (푸르- 누르- 넓껴-). 

(새한글사전)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답-’에는 명사나 어근(단어의 중싱부이되 굴철 정 

사가 붙올 수 없는 형식)에 붙어 형용사를 만드는 것과(예 : 아릅-당 정-답-， 

꽃-당 참-당-)， 영 사구에 붙어 형 용사구를 만드는(예 : [눈 속에 피 는 꽃J-당-， 

[교양있는 신사J-당-)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위 (4)의 풀이는 그 두 가지 

의 ‘-답-’을 혼통하고있다. 아마도 ‘-답-’은형용사구화접미사와 형용사 

화 접미사의 두 동음이의어로 나뉘어야 향 것이다. (문볍 법주 표시는 각각 

펀그 l 혀욕사구화 1, I펀 I I혈랜1 와 같이 할 수 있을 것이다.) (5)에서는 안 

용된 두 사전 모두 ‘-끼리’가 파생 접사라는 것을 말해 줄 뿐， 정의에서 

도 용례에서도 그 풍사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훨자의 생각 

을 말하자연， ‘-끼리’가 접미사라면 12) 그것은 단어를 형성하는 접미사가 

12) 고영근(1972， 1989: 513-4)에서는 ‘-끼리’가 조사적 성격과 접미사척 성격올 
풍유하고 있음을 보이고， 관례에 따라 우선 정미사로 간주한다고 하였다. 엄홍 
빈(1989)에서는 “[[우리 집에 있는 동물j끼리 J"의 예로써 ‘-끼리’가 통사척 파 
생을 이품을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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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구(부사구)를 형성하는 접미사이다. ‘책은 책끼리 묶었다’라는 예 

문에서 ‘책끼리’는 부사어이고， ‘늦게 온 사람은 [늦게 온 사람J-끼리 

모였다’에서 ‘늦게 온 사랑끼리’는 부사구라는 것은 설명의 필요도 없 

이 명백하다. 그러므로 ‘-끼리’의 문법 범주 표시는 예를 들어 ‘ |퍼 I I푸 

프호환| ’와 같이 되어야 할 것이다. (6)의 ‘-스름 하다’에서 실질척으로 

갱의항의 풀이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은 접미사 ‘-스름-’이다. 그리고 이 

‘-스릅-’이 붙어 이루어진 파생형(예올 들어 ‘푸르스륨-. 둥그스릅-’)은 단어 

가 아니고 어근이다. 어근도 품사 관련 기능이 있을 가능성이 높으나(예흘 

들어 ‘흐느척-거리-’의 어근 ‘흐느척-’은 통사 어근， ‘푸르스릅 하-’의 어근 ‘푸르 

스릅-’은 형용사 어근) . 필자는 아칙 이에 대해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어쨌든 (6)의 경우는 표제형도 ‘-스름-하다’보다는 ‘-스름-’ 또 

는 ‘-으스름-’이 합리척일 것이고， 그 문법 범주 표시도 l펀I I활훌E란 
효환!와 같이 표시되어야 할 것이다. 

2.3. 새로 나오는 사전은 당연히 국어에 일어난 새로운 변화를 반영하 
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새로 나오는 사천은 국어학의 새로운성과틀올 반 

영하여야 한다. 파생 첩사 항목에 국한하여 말하자연， 새로 나오는 사천 

은 지금까지의 국어 형태론， 특히 단어 형성론의 성파를 반영하여야한다. 

국어의 단어 형성론 분야에서는 이전의 전통척인 연구를 바탕￡ζ로 하여 

1970 년대 전반까치는 주로 구초주의적 방법에 의한 연구가 이루어졌고， 

1970 년대 후반 이후에는 생생 운법의 영향으로 단어 형성 규칙의 정밀화 

가 이루어졌다. 구조척 연구 방법파 생성척 연구 방법의 중요한 차이는， 

천자가 주로 기존 파생어들을 형태소로 분석해 나가는 관정에서의 것이라 

면， 후자는 형태소들을 결합하여 단어를 만들어내는 관첨에서의 것이라는 

데 있다. 그리하여， 사전에서의 파생 첩사 기술과 관련하여 말하자연， 전 

자의 단어 형성론에서는 파생 접사의 설청 기준 확립과 그에 따른 파생 

접사의 목록 착성이 이루어졌고(고영근 1972a, b, 1973a, b, 1989 참고)， 

1970 년대 후반 이후에는 파생 접사들이 파생어를 만들어 내는 데 가해지 

는 여러 가지 제약들과 파생 첩사의 의미론이 연구되었다(송철의 1990 : 
1~2 참고). 

파생 첩사의 정의항에서는 파생 첩사에 대한 어떠한 갱보를 제공하는 

가? 그것은 당연히 파생 첩사의 의미가 되겠으나， 그 외에도 파생 정사 

가 붙는 어기에 대한 청보가 포함되는 것이 보통이다. ‘ 사전의 청의항에서 

는 대개 ‘어떠어떠한 어기에 붙어 어떠어떠한 뭇올 나타내는 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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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 정사를 청의하는데， 여기에서 어커의 범위를 제한하는 부분， 즉 어 

기 선택에 걸리는 제약을 키술하는 부분은 생성 형태론의 단어 형성 규칙 

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이 계약은 기존의 따생어를 분석하는 데 초정올 맞춘 연 

구에서는 특별한 관성 사항이 될 수 없다. ) 그런 점에서 어기 선택 제약을 전 

혀 언급하고 있지 않은 위 (3)의 ‘-껏-’의 정의항이냐， (5)의 ‘-끼리’의 

정의항은 상당히 미흉한 것이다. 

어거의 션택 제약에는 음운론적인 것， 형태론척인 것， 통사론척인 것， 

의미롱책언 것이 었다. 반복 동착을 뭇하는 통사 파생의 접미사 ‘-이-’를 

가치고 이 문제를 생각해 보자. 사전에서는 이 접미사에 대해 (7)과 같이 

간단히 풀이하고 있는데((새한글사전〉파 〈새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이 갱이사흘 

싣지도 않고 있다)， 여기에 표현원 어기 선택 제약 ‘부사에 붙어’는 설상을 

보여 주기에는 너무나 간단할뿐더러 청확하지 못하기도 하다. 

(7) -이다 |미 l 부사에 붙어 통사흘 만드는 말. ，머리를 끄덕-. (국어대사천) 

(8) 반쩍~o]-다， 훨 렉 -이 -다， 깜박-이 -다. 틀썩 -이 -다， 꾸벅 -이 -다， 허 덕 -이 -다. 

웅칙-이-다. 출랭-이-다， 혈령-이-다， 벙벙-이 다 ..... . 

(9) .. 조잔-이 -다， *사뿐-이 -다. *너 풀-0]-다， *웅쩔 -이 -다， *주충-이 -다， *따끔

。]-다 .. 더음-이-다， *뉘엿-이-다， *기웃-이-다*총긋-0]-다 .•...• 

(10) .. 발라-01-다(딸각 뒤집히다)， .. 후딱-이-다(후딱 해치우다)， .. 훌딱_.이 다(흘딱 

뱃다/뛰어녕다)， .. 탤썩-이-다( .. 혈썩 주저 앉다)， .. 별랭-이-다(별행 드려능다)， .. 갱 

충-이-다(껑충 뛰다)， .. 까딱까딱-이-다，*끈척끈척-이-다 .. 출령출령-이-다 ..... . 

(11) 1 ... 찰싹-이-다，*똑딱-이-다， *꿀쩍-이-다， *풍멍-이-다，*으르령-이-다 

L .. 움푹-이-다(움푹하다)， .. 뾰족-이-다(뾰족하다)， .. 소복-이-다(소복하다)， 

별뚱-이-다(멸뚱하다) ....... 

(8)과 (9)에서 보듯이 이 정마사는 「이나 。으로 끝난 어기에 붙는 

다는 음운론적 제약올 가진다 13) 또 (10)에서 보듯이 이 첩미사는 정작 

‘ 3) 신현숙(1986: 92) , 총철의 (1990 : 149)에서 ‘-이-’는 주로 " 。 말용 어근과 
결 합하고 극히 소수의 E 말음 어 근과도 결 합한다는 음운론적 제 약을 밝힌 바 
있다. 
‘국어대사전’과‘새 우리말 큰사천’， ‘새한글사전’에셔는 ‘양썰-거리다. 망 

성-이다， 망설-망성， 망설망설-하다’와 같은 단어플을 성고 있으므로 ‘망설이 
다’는 ‘망설-이-다’로 붐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연 ‘망설이다’는 E로 끝 
난 어기에 '-이-’가 붙은 것이므로예외가된다. 그려나필자에게는 ‘망성이다’ 
만이 가능하고 냐머지 ‘망젤거리다， 망젤망셜， 망설망설하다’는 풀가능하다. 따 

라서 필자의 운법으로는 ‘망설-이-다’로 분석휠 근거가 없으므로(그렇다연 표 
키도 ‘망서리다’) 이것은 여커에서 말한융운론척 제약의 예외가아니다. 단 ·지 

껄이다·는 ‘와자-치껄-하다’가 &이므로 예외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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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보다는 어근에 붙으며， 14) 단 반복형 어근은아니어야한다는형태론척 

제약을 가진다. 또한 의미론척으로는 (1 1 "1)과 같은의성어 어근이나， (1 1 

1-)과 같은 상태성 어근이 아닌 동작성 어근만올 어기로 한다는 의미론적 

제약올 가진다. 그러므로 이 ‘-이-’의 정의항은 ‘「이나 。으로 끝난 통 

작성 어근에 붙어’라는 어기 선택 제약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15) 

2.4. 파생어는 어거에 파생 접사가 더하여져 만틀어진 단어이다. 어기， 

파생 접사， 파생어는 모두 언어 형식으로서 고유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기의 의미에 파생 접사의 의미가 작용하여 파생어의 

의미가 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어기와 파생어의 의미는 직접척으로 

파악될 수 있으나， 파생 접사의 의미는 파생어의 의미와 어기의 의미를 비 

교함으로써 간접척으로만 파악될 수 있다는 것과， 파쟁어의 의미에는 그 

것이 하나의 단어로 쓰이연서 새로이 얻거나 잃은 부분이 생긴다는 사설 
(즉 의미론척 어휘화)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접미사 ‘-꾼’의 파생어들의 청의에는 어거와 관련된 어떤 일 

을 ‘밤낮’ 혹은 ‘결핏하연’ 한다든가， ‘잘’ 한다든가 ‘업(業)으로’ 한다는 

표현이 자주 동장하는데， 이 의미들이 파생어 차원에서 새로이 얻은 의미 

인가 아니연 파생 접사의 원래 의미언가 하는 것은 쉽게 결정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국어대사전’에서 ‘-꾼’ 파생어의 청의를 보기로 하자. 
(아래에서 밑줄은 필자의 것임 . ) 

(12) 마을-모 、!않I <D마을 다나는 사랑. 마을 /옹 사람. ~살.링은 돌보지 아니하고 

말울 마올만 다니는 여자. 말문. 

말:썽-모 l몇1 결청한료말썽을 부리는 사랍. 말생거리. 

루전-문 【없짧-J I멸l 투전 노릅을 일잘늄 사랑、 

(1 3) 소리-꾼 !옐l 온갖 노래 를 안로결 부르는 사랍. 

이야기-운 |멸 I 01 야기를 썩 채미윌객촉하는 사랍. (준)얘기문. 

채주-꿈 【才-】 |명 l 채주가 뛰어난 사람. ~보통~이 아니군. 

(14) 막월:-~ [-닐-J I명 | 악일올 엽으로 상는 사랑. 

사냥-훈 |멸l 사냥하는 사랑. 또， 사냥을 열프록 하는 사랑 ..... . 

치게-포 |명 | 지게질을 엽으로 상는 사람. 

14) ( 8)의 ‘반짝i 이나 1 ‘깡박’은 부사로 쓰이기도 하냐 본질척으로는 어근이라고 

생각된다. 

15) ‘-이-’의 어기에 컬리는 음운론척， 형태론척， 의마흔척 제약은 깅영회(1975) ， 

신 현 숙(1 986) ， 이 건식 (1 988) , 송철 의 (1 990) 퉁융 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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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들은 ‘-꾼’의 정외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 

(15) -꿈 |可ICD어떤 일올 전문척 • 습관척A로 하는 사랍의 뜻. ~써릎-/장 

1 사-. ~그 일에 모이는 사람의 돗. ~장-/구경-. (국어대사천) '6) 

그러나 문제는 위 (12~14)의 예들에서 ‘늘， 잘， 직업챔으로’의 의미를 

다 가치지 않은 것들이 더 많고， 그 세 가지를 하나도 가지지 않은 ‘-꾼’ 

파쟁어도 많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지청의 시점에서 단 한 번， 서투르 

게， 소일 삼아 낚시를 하는 사랍도 ‘낚시꾼’이며， 어쩌다 한 번 장깐 통 

안，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엇언가를 구경하는 사람도 ‘구경문’인 것이다. 

그렇다연 ‘-꾼’의 의미는 단순히 ‘어기와 관련된 일을， 또는 어기와 관련 

된 방법으로 어떤 일올 하는 사랑’이며， 17〉 ‘늘， 잘， 칙엽척으로’와 같은 

의미는 파생어 차원의 어휘화 과청에서 얻은， ‘-문’과는 무관한 의마얀 

것언가? 그렇다면 (15)의 정의에서 ‘전문척 ·송관척으로’는일부의 ‘-꾼’ 

파생어틀이 어휘화 과정에서 얻은 의미이지 ‘첩미사 ‘-꾼’에 원래 있변 의 

미는 아닐 것이다. 아니연， ‘늘， 잘， 직업척으로’는 자유로이 션택될 수 

있는 의미로 보아 ‘-문’의 의마를 ‘어거와 관련된 일을， 또는 어커와 관 

련환 방볍으로 어떤 일을 (늘) (찰) (칙엽척으로) 하는 사람’파 칼이 하 

여야 하는가? 18) 펼자는 아직 이에 대한 분명한 생각올 가치고 있지 옷하 

다. 다만 요즈음 새로 생겨난 ‘통일-문’이란 파생어와， 첩미사로부허 단 

어화한 ‘꾼’ (“그 사랑 아주 꾼이야. ")에 부여펀 의미를 고려한다연， 두 번 

째 견해가더 맞는 것 같커도 하다. 그러나 요즈음의 ‘통일푼’이나 ‘꾼’파 

같은 명사는 의도적 혹은 창조척으로 의며 부여하여 쓰는? 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중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흰다. 

‘-문’의 의미에 대해 한 가지 더 언급될 것이 었다. 그것은 많은 ‘-문’ 

파생어가 부청적언 가치 팽가를 받을 인물올 치청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그러한 병가와 관련된 내포척 의미도 ‘-꾼!의 의미의 한 부분으로 언청하 

느냐， 아니면 그련 의미야말로 파생어 차원에서의 어휘화로 획득한， ‘-꾼’ 

과는 무관한 의비로 보느냐 하는 것이다. 

16) (1 5)의 풀이에서 @의 훌이는 의섬스러용 것이다. ’창문’이나 ·구경푼’은 @ 
의 흘이에 포콸될 수 있으며， 또한 복수 아난 단수도 지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17) ‘어기와 관련펀 방영으로 어떤 일올 하는 사랑’이라는 뭇은 ‘건생꾼. 곁문’퉁 
에셔 폴 수 있다. 첩미사 ’-꾼’과 그 파생어틀의 의미에 대한 논의는 조냥호 
(1988 : 35-7)에 자세하다. 

18) '(늘) (찰) (직업척으로)’는 이 세 부분이 차유로이 션택훨 수 있용을 나타낸 
다(하나도 션택되지 않을 ‘ 수도 있고 다 션택될 수도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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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강:경-꿈 【講經-】 1명 1 ((역》 ‘강경생(짧짧生)’의 낮춤말. 치경(治經)꾼. 

〔국어대사전) 

(16)에서의 ‘강경생’에 대한 ‘강경꾼1 의 대랩， 그 외에 ‘청치인’에 대한 

‘청치꾼’의 대럽의 내용윤 뒤의 것들이 ‘낮춤’이란 의미를 더 가지고 있 

다는 것인데， ‘낮춤’이란 의미의 발생은 ‘-꾼’에 책임이 돌려질 수밖에 없 

을 것이다. 그러나 반면에 긍정척 가치 형가의 ‘살링꾼’， ‘통일꾼’도 존재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형가척 의미는 많은 파생 접 

사의 의미 기술에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된다. 

2.5. 사전에서 다의어와 동음이의어가 잘 구별되어야 한다는 일반론은 

따생 정사에도 그대로 척용된다. 갱미사 ‘-이’의 경우를 ‘국어대사전’에 
서 보기로 한다 19) 

(17) -이-1포칸I <D형 용사나 자동사의 어 간(語幹)에 흩어 그것을 타통사로 만드 

는 보조 어간. 'll높~다/죽~다.(Ï)타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것올 피동사냐 

사역 동사로 만드는 보조 어간. '11쓰~다/먹~다. *-구-.-기-.-리-.-우-. 

-히-

(18) -이 1미 I <D형용사 • 동사의 어간에 붙어 그것들을 영사로 만드는 말. 'Il높~ 

/억-. (2)형용사의 어큰이 어미(語尾) r-게」로 활용될 것올 완전한 부사로 

만드는 말. 'Il많-j척 -. *-히 .@영사홀 거 즙 합친 끝에 붙이 어 부사로 만 

드는 말 .'1r낱낱-j곳곳-. @)받침 있는 사랍의 이릅 밑에 벗붙여 어조(짧 

調)를 고르는 말 .'11복순-j갑돌-

(19) -이다 |미| 부사에 붙어 동사를 만드는 말 .'ll며리를 끄억 

‘국어대사전’에서 형식이 똑같은 접사 ‘이’들을 다룬 방식은 우선 그 

것이 운볍척으로 보조 어간(션어말어미)인가 파생 접미사언가에 따라 달라 

진다. 현재는 (17)의 캡미사를 일반척으로 파생 접미사로 보지만， 이 사전 

이 바탕한 문법 이론에셔는 그것을 보조 어간으로 보았기 때문에 (17)을 

따로 항목화한 것은 당연하다할것이다. 한현 (18)과 (19)를따로세운 것 

은 (19)의 접미사가 통사를 만들기 혜문이다. 즉 ‘국어대사전’， ‘새한글 

사전’， ‘새 우리말 큰사전’에서는 모두 명사나 어근으로부터 통사나 형용 

사를 만드는 ‘-거 리，대，스렵 ，당，롭-’ 과 같은 첩 마 사를 ‘-다’ 

를 붙여서 표제형으로 삼는데， (19)의 ‘-이-’도 바로 이헌 부류에 속하기 

19) .새 우리말 큰사천’ ‘새한글사천’은 (18)의 @롤 빡뜨렸고， (1 9)의 ‘-이다’는 
아예 표제어로 올려치도 않았다. 이러한 첨 외에는 이 세 사전에서의 (17)과 
(1 8) 의 ‘-이-’ ‘-이’에 대한 풀이는 거의 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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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뭄이다. 만일 이러한 관례가 없었다연， (19)의 ‘-이-’도 (18)의 다의 중 

의 하냐로 처리되었을 것이다. (18)의 기술은 형용샤 • 동사로부터의 명사 

화 접마사， 형용사로부터의 부사화 접마사， 명사로부터의 부사화 접마사， 

그리고 사랍 이름의 일종의 축소 명샤화라는 여려 기능의 접마사들을 모 

두 한 접미사로 보는 불합리한 것이다. 단어의 경우라연， 품사가 다른 단 

어는 어원이 같거나 영파생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되지 않는 한 다의어로 

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18)의 다의는 모두 별개의 표제어로 독립시켜 

야 할것이다. 

3. 파생 접사의 용례항과 파생어의 표제항 

3. 1. 단에 나 굴절 접샤 항목에서의 용례는 표제어의 전형척 용법을 보 

여 줌A로써 정의항의 풀이를 효율적무로 보충해 주는 기능을 한다. 전형 

켜 용법이란 하나의 예로써 같은 성격의 수많은 예의 존재를 유추척A로 

대표한다는 돗이다. 파생 접사 항목에서의 용례는 파생어(또는 파생어를:포 

항하는 구나 운장)인데， 역시 가능한 한 표제어(파생 첩사)의 전형적인 용법 

을 보여 주도록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파생 첩사만이 

가지는 한계가 있다. 그것은 생산성이 특별히 크지 않은 대부분의 파생 

첩사의 경우에는 몇 개의 전형척 파생에로 나머지 대부분의 파생어들의 존 

재를 유추적a로 암시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20) 그러므로 단어나 굴절 

접사의 경우에는 전형적인 몇 개의 용례가 오히려 사전 이용자들의 경제 

척안 학습을 도와 주겠지만， 파생 접사의 경우에는 전형적안 예를 포함하 

여 될수록 많은 예를 보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파생 접사 항목의 용례는 단어나 굴절 접사 항목의 용례와 다른 또 하 

나의 성격을 가진다. 그것은 원칙척￡로 파생 첩사 용례항의 용례 하나하 

나는 독럽한 표제어(파생어입) 하나하나와 일 대 일로 대웅한다는 것이다. 

동일 접사에 의한 파생어들이 하냐의 파생 가족을，21) 이룬다고 할 때， 한 

파생 가족의 성원들은 우리 머리 속의 추상적안 사전에서는 서로 긴밀한 
연락。l 가능하도록 배열되어 있을 것。l 다. 따라서 책이라는 구체척안 사 

20) 와전한 생산성을 가진 파생 첩사의 청우는 굴철 검사의 청우와 다률 바 없다. 
21) ‘파생 가족’이란 풍통의 파생 규칙에 의해 형성된 단어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 
써 보는 것이다. 이에 비해 기종 솔어안 ‘단어 가옥(famille de mots)’이란 동 
잉 어근에 여러 가지 파생 접사나 다른 어근야 결합하여 이루어진 파생어， 합 

셔어 우리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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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서도 그러한 긴밀한 연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들의 연락은 참 

고어항을 통하여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하냐22)， 우리 머리 속의 추상척인 

사전에서처럼 긴밀하게 연락지에 주는 방법은 그들을 파생 접사 향목의 

용례항에 오아 주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용례항을 통해서 서로 연락 

없이 흩어져 있는 파생 가족들이 우회적으로냐마 바로소 연락 관계를 가 

질 수 있을것이다. 

3.2. 이런 연에서 현재의 국어 사전끌에서 파생 접사 항목의 용례항은 

너무나 소홀히 처리되고 있다. 반대로， 국에 사전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한자 자전이 택하는 다음파 같은 용례 처리 방식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20) C家J @1)집가 @건물-屋’ • ‘樓臨民-’ 《史記)). (9살링 . 주거 (住居).

‘徒-趣성’ 《漢합)) ....... @남편가 서 방. ‘女子生而願홉Z有-’ 《굶子)). 

@아내가 처 ....... @용한이가 학운 · 커예 동에 뛰어난 사량. ‘百-’.

，文學-’. ‘通諸子百-之홈’ 《史記)). @대부가 공정(公9郞) 아래의 벼슬. 

또 그 사람. 또?그 채지 (宋地) ....•.. @살가 ....... i9)계집고 站(女部五홉) 

와통용 .a •••• 

【家家】 〈가가><D집집마다.@척(뼈)어머니. 척모(觸母) . 

【家家戶戶】 〈가가호호〉 가가(家家)<D. 

【家間專】 〈가간사><D집 안의 사사로운 ..... . 

【家居】 〈가거 )<1)벼 슐하지 않고 

【家格】 〈가격〉 지체. 운별 . 

. (148 개의 표제어와 그 풀이 생략) 

【家짧】 〈가휘〉 부조(父祖)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일. 

<!)re훌家. 古家. 故家. 高家. 公家. 官家. 國家 ... 數家 ... 詩家 ... 作家 ... 

積善家 ... 好事家 ... 홉家. (총 97 개 어휘) (漢韓大字典)

‘가(家)’는 단어의 선행 성분이 되기도 하고 후행 성분이 되기도 한다. 

이 자전에서는 ‘家’가 선행 성분아 된 154 개 예어 (例語)들에는 뭇풀이를 

하였고， ‘家’가 후행 성분이 원 예어들(부호 ‘@’ 뒤의 예어툴)에는 돗풀이 

를 하지 않았다. 우리에게 흥마로운 것은 ‘家’가 후행 성분이 된 예어들 

의 부분이 일종의 역순 샤천파 같은 효과를 제풍하고 있다는 정이다. 이 

22) 예를 을어 다음의 사전 단락에서 “~날포. 달포”의 참고어향도 파생 가족의 
연락올 꾀하고 있다. 그러냐 창고어항에는 다른 성격의 창고어들도 제시펀다. 

해-포 |헨 1 년이 훨씬 념는 통안. *~를 욱이다.~날포. 달포. 
(새 우리말 큰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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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자전 이용자는 ‘家’자로 끝난 단어들올 한자리에서 체계적으로 학습 

할 수 았올 것이다. 또한 이 ‘家’로 끝난 예어는 모두 97 개가 열거되었 

는데， 그것이 차지하는 지연은 이 자전에서 충분히 수용할 만한 크기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국어에서 몇 개 대표척언 생산적 접미사가 만들어 내는 파생어 

의 대체척인 수효와， 생산성의 면에서 보통인 접미사들이 만들어 내는 파 

생어의 대체척언 수효를 각각 (21)과 (22)에 제시해 본다. 

(21) 영사화의 ‘-질’ ...... ‘가위질’ 동 344 개(우리말 역순 사천) 

동사화의 ‘-거리(다)’ ...... ‘흔들거리다’ 동 1494 개(우리말 역순 사천) 

형용사화의 ‘-하(다)’ ...... ‘행복하다’ 둥 8795 개(한국어 형용사 사전) 

형용사화의 ‘스렵(다)’ ...... ‘어른스렵다’ 둥 565 개(한국어 형용사 사전) 

(22) 사랍영사화의 ‘-보’ ...... ‘꽤보’ 퉁 17 개(우리말 역순 사전) 

동사화의 ‘-추-’ ...... ‘늦추다’ 둥 8 개(우리말 역순 사전) 

형 용사화의 ‘-다량(다)’ ...... ‘굵다량다’ 둥 12 개 (한국어 형 용사 사전) 

형용사화의 ‘하(다)’는 정사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 ‘한국어 형용사 사 

전’에 수록된 총 형용사 수는 11 ， 124 개이므로 ‘하다’ 형용사는 전체 형용 

사의 8 할 청도를 차지하는 것이다. 접사의 용례로서 8， 795 개 혹은 1, 494 

개의 파생어(혹은 어기)를 나열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500 개 청도는 사전의 펀접 방식에 따라 수용이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국 

어의 대부분의 접마사들은 50개가 채 되지 않는 따생어틀을 만드는 것A 

로생각된다. 

또한 위 (20)에서 ‘家家’ 로부터 ‘家짧’ 에 이르는 부분은 사전 항목의 성 

격파 ‘家’의 용례항의 성격을 아울러 가진다. ‘새 우리말 큰사천’에서도 

다음의 (23)과 같이 합성어 ‘A+B’에서 션행 성분 A 에 먼저 가나다순을 

척용하여 배열함으로써 합성어들이 A 의 하위 항목이 되게 하는 배열법을 

쓰고있다. 

(23) 나비 I 1 명 1 (피륙 따위〕 물건의 ...•.. 

나비2 1명 1 <<충)) ...... 

나비-꽃 l명 I <<식 )) .... .. 

나비-꽃부리 |명 1 <<식)) .... .. 

나비-내기 |명 1 ...... 

나비 넥타이 (-necktie) 1영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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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비-률 |영 1 •• 

나비-치다 |타 1 • • •• • • 

나비. 1영| ‘고양이 ’ 롤 부를 해 쓰는 말 ..... . 

이런 방법올 정두사를 가진 파생어들에도 척용한다연 첩두사 항목이 본 

항목이 되고， 파생어 항목들은 접두사 항목의 하위 항목이 되며 동시에 정 

두사의 용례로서의 성격도 가지게 휠 것이다.23) (24)는 ‘새 우리말 큰사전’ 

에서 접두사 ‘맨-’과， 거리를 두고 흩어져 있는 그 파생어들을 필자가 이 

러한 방식으로 재배열해 본 것이다. 

(24) 맨 :2 1관l ‘그보다 더할 수 없을 갱도로 가장’의 돗을 

맨-1청푸| 어떤 명사 앞에 쓰이어， 다른 것이 섞이지 않고 오칙 그것뿐얀 

뭇올 냐다내 는 말. *~손~주먹 ~밥. 

맨-눈 |영 1=육안(肉眼)<2). 

맨-대가리 |명 1 C속〕 ‘맨머리’의 낮은 말. 

밴-망 |영 ICD아우것도 깔지 아니한 땅바닥.~거륨을 주지 않응 ....... . 

밴-머리 |영 ICD아무것도 쓰지 아니한 머리.(2)냥자롤 더하지 

앤-입 [ 닝] 1영 l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로 있는 엽. 

앤:꼬라비 |명 1=맨괄찌. 

이렇게 접미사 항목의 용례항에는 가능한 한 그 접미사에 의한 파생어 

를 망라하여 질어 주고， 정두사 항목에서는 그 파생어들을 하위 항목으로 

모아 줌으로써， 하나의 단어 형성 규칙에 의해 형성된 파생어들이 한꺼벤 
에 그 규칙과 함께 조감된다. 또 사전의 여러 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는 접 

미사 파생 가족의 성원들은 파생 정사 항목의 용례항을 통하여 서로 연략 

펀다. 이러한 체재는， 사전에서 파생 첩사를 찾는 사전 이용차 즉 언어 

;전문가에게는 한자리에 망라되고 청리펀 자료를 제공해 주고， 언어 학좁 

차에게는 파생어가 생성될 때의 유연정(접사의 존재)을 인식하연서 그에 

바탕하여 일련의 따생어들을 한꺼벤에 학습할 수 있게 해 준다. 

3.3. 사전에서 파생어를 찾을 혜， 표제어를 형태소 분석이 된 모습으로 

23) 문세영 연 (1938) ‘조션에 사전’에서의 처리가 이와 같다. 이명근(1986) 참고. 
Æ ‘어학 연구’ 23-1 의 ‘국어 사전학의 여러 운제’ 토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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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다든가 또는 형태소 분석을 따로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 

다. 그것은 그 파생어에 대한 풀이의 일부가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사천 이용자로 하여금 척극적인 언어 학습자가 되어 파생 접사를 따로 찾 

아보도록 유도하는 기능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래의 예는 ‘국어대사 

전’에서 파생어인 표제어롤 제시한 방식이다. 

(25) , _. 누르스름-하다， 거무스륨-하다 
'--. 개구리， 뻐꾸기， 부엉-이， 앵꽁이 

-C. 너무，되무，자주，마주 

E. 해-포， 낼-포， 달-포 

(--', L)의 ‘- (으) 스름-’， ‘-이’는 현대 국어에서 생산적인 파생 접미사 

인데 분석되지 않은 채 제시되었고， (r::, 2)의 ‘-우’， ‘-포’는 현대 국어 

에서 똑같이 비생산적인 접미사인데 (r::)에서는 분석을 보이지 않고 (2) 

에서는 붙임표로써 분석하여 보여 주고 있다. (--，)의 ‘-(으)스름-’ 이 분석 

되지 않은 것은 이 사전이 복합어를 단 한번 분석하여 올린다는 원칙을 세 

웠기 때문이고(그래서 ‘-하(다)’만이 분석되었음)， (L , r::)이 정미사 분석을 

보이지 않은 것은 이들이 한글 맞춤법에 따라 어원을 밝혀 적지 않는 경우 

에 속하므로 표기에서 형태소 경계와 글자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붙임표 

를 넣을 자리가 없기 때문인 듯하다. (L)의 ‘부영-이， 맹꽁이’에서는 

‘。 [IJJ’을 초성 글자로 쓸 수 없기 해문에 우연히 ‘어원척 표기’를 하게 

된 것안데， ‘부영-이’에서는 분석하고 ‘맹꽁이’에서는 분석하지 않은 것 

은 일관성을 잃은 것이다. 

붙임표로 보여지는 이러한 단어 형성에 관한 정보가 그 단어(파생어)의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사전의 모든 파생어 항목은 

(2)과 같이 표제어 제시와 함께， 또는 맞춤법 동의 이유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할 때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형태소 분석의 모습을 보여 주는 것 

이 펼요할 것이다 24) 그렴으로써 파생어 항목과 그의 접사 항목 사이의 연 

락도 가능해질 것인데， 이것 또한 사전 이용차로 하여금 척극적인 사전 이 

용자가 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24) 국어 사전에서는 장음 표시를 표제어롤 제시하면서 동시에 하고 있다. 그 외 
에 표제어로 보여 줄 수 없는 발옴에 관한 갱보는 따로 말음항을 마련하여 제 
시하고 있다. 형태론척 분석에 관한 청보도 이와 마찬가지로 표제어 자체로 보 

여 주거나 그것이 곤란할 때는 따로 자리를 마련하여 보여 준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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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무리 

지금까지， 새로 냐오는 사전은 그때까지의 그 분야의 새로운 연구 결파 

를 가능한 한 폭넓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전제 아래 기왕의 몇 국어 사천 

들에서의 파생 접사 항목의 풀이를 살펴보았다. 파생 형태론의 최근의 연 

구는 단어 형성 규칙을 정밀하게 기술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 즉 어띤 접 

사가 어기를r선택하는 데 가해지는 여러 가지 제약과 파생 접사의 의마 

(어커의 의미와 파생어의 의미 관계)를 정밀하게 드러내는 데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기왕의 사전들에서도 파생 첩사의 정의는 이러한 내 

용으로 되어 있지만， 그에 대한 인식이 철저하지는 못하였다고 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런 연에서의 기존 사전의 미홉한 점들을 드허내 보 

이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려고 시도해 보았다. 

파생 접사는 일반척으로 제한펀 생산성을 가진다. 따라서 파생 첩사의 

용례는 그것이 전형적인 예어(ØlJ語)라 할지라도 유추척 예측성이 제한되 

므로， 모든 예어를 열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연의 제한 때문에 용례의 열 

거도 제한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가장 경제적인 용례 제시 방법이 찾아져야 할 것이 

다. ). 파생 접사의 용례항은 또한 사전의 거시 구조에서 연락 없이 흩어져 

있을， 동일 첩사에 의해 파생된 파생어 우리(본고에서는 이것을 파생 가옥이 

라고 불렀다. )를 서로 연락시켜 주는 역할도한다. 파생어 항옥 쪽에서도파 

생 접사의 분석 모습을 제씨하여 파생 접사를 찾도록 유도함흐로써 이 연 

락은 두 방향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파생 정비사 항목에 

서는 정밀하고 청확한 정의와 함께 망라적인 예어를 제시하고， 파생어 항 

목에서는 파생 접사의 분석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척극척인 사천 

이용자에게는 체계적이며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사전 이용자 

는 적극적인 이용자가 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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